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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동참해 주신 기업인 등을

비롯한 내외빈, 경제인 불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종단에서는 여러 포교

단체와 신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의미 있는 포교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 포교분야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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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전하는 경제

인은, 장자와 거사, 보살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전법을

시작하셨을 때, 여러 재가불자들의

후원과 보시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왕사성의 대신이면서 의사였던 지바카,

사위성의 수닷타 장자, 그리고 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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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비사카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전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교단을

외호했습니다. 그 공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보다 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한, 진리의 깊이도 10대 제자에

버금갑니다.

아함경같은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

께서 이러한 기업가나 상공인들에게

재물의 축적을 권장하고 칭찬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20100615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대회

4

‘정당하게 돈이나 재물을 구하고

그것을 보시해서 복을 구하라. 남에게

베풀고 자기도 누리며 또 그것으로

복덕을 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경제인 불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회의 근간

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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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회원들과

소속 기업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나날이 번창하고 발전하여 일류기업이

되고, 종단의 훌륭한 불자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의

상황이 불교의 역할, 또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청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의

역량이 결집되고 튼튼하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기업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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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불자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종단 역시 지금까지 일구어온 여러

가지 성과와 포교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임기 내에 신도를 교육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포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 이를 밑거름으로 불교계와

종단에 요청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단과 발을 맞추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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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오늘 <한국경제인불자

연합회>의 창립을 축하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축하를 위해

동참해주신 사부대중 불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4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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